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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

해 ‘광산 일드림센터(이하 광산취업

지원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

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고용안정선제대

응패키지사업(고용노동부 공모, 총

사업비 483억원)’의 일환이다. ‘고용

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 고용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가전기업 위기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양성, 기업 지

원, 취업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

다.

광주시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고용환

경개선, 이·전직 전문 취업지원 서

비스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위기산

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인

공지능·공기산업·친환경자동차 등 

광주시 미래 성장산업 인력으로 전

환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

이다.

특히 광산취업지원센터는 자동

차·가전기업 위기근로자를 대상으

로 ▲심리·취업상담을 통한 1:1 맞

춤형 전환배치 ▲구인·구직·직접일

자리 연계 등 고용서비스 제공 ▲위

기근로자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등

을 실시하며 올해 취업상담 300명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산취업지원센터(광산로 72)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

며 자세한 사항은 광산취업지원센

터(062-941-5301)로 문의하면 된

다.

한편 광주시는 광산취업지원센터 

외에도 2021년 광역 취업지원센터(

상무지구), 지난 7월 ‘내일전환아카

데미’와 ‘북구 취업지원센터’를 개소

해 운영하고 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내일

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열기 위

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산업전환기에 기업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근

로자들이 신 성장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광산구

일드림센터가 고용안정을 위한 지

역일자리 허브로 자리매김하길 바

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광주시, 고용안정 위한 ‘광산일드림센터’ 문 열어
자동차·가전산업 위기근로자 발굴과 근로자 취업지원 등 역할

북구 취업지원센터에 이어 기초단위 2번째 취업지원센터 개소

광역센터 연계…미래 신 성장산업,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 기대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

이오닉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자동

차산업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현대자동차는 22일부터 전국 영

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한 아

이오닉 6의 첫날 계약 대수가 3만 7

천44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보유

한 국내 완성차 모델 역대 최다 첫

날 사전계약 대수 2만 3천760대를 

불과 1년 반 만에 1만 3천686대 초

과 달성한 것으로, 다가오는 전동화

시대의 게임체인저로서의 고객 기

대감을 충족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6의 

혁신적인 내∙외장 디자인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력성능을 기반으로 

한 뛰어난 주행가능거리, 새로운 전

기차 경험을 선사하는 신기술 등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

으로 보인다”며 “아이오닉 6의 뛰어

난 상품성을 쉽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모터쇼를 통해 처음 공개된 

아이오닉 6는 ▲6.2km/kWh의 세

계 최고 수준 전기소비효율(18인치 

휠, 스탠다드 2WD 기준) ▲산업부 

인증 기준 524km에 달하는 넉넉한 

1회충전 주행가능거리(18인치 휠, 

롱레인지 2WD 기준) ▲현대차 역

대 모델 중 최저 공기저항계수 0.21 

▲매끈한 유선형 외장 디자인과 사

용자 중심으로 최적화된 안락한 실

내공간 ▲차와 사람이 교감하는 다

채로운 라이팅 기술 ▲역동적인 주

행성능과 최첨단 안전∙편의사양 등

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동화 경험을 

선사할 모델로 주목받았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전 세계 주

요 매체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

토 운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는 “공기역학적으로 뛰어난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적인 전기차는 바닥에 깔린 배터리 

때문에 차체를 낮게 만들거나 전면

부 면적을 줄일 수 없다. 반면 아이

오닉 6는 외장형 액티브 에어플랩 

등 다양한 공력 분야 기술들이 대거 

적용돼 양산차 중 최고 수준의 공기

역학 성능을 달성했다”는 평을 남

겼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

버(Car and Driver)’는 “몇 년 전, 현

대차는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영감을 반영한 프로페시 콘셉트카

의 매끈한 디자인으로 미래를 예언

했다”며 “바로 그 콘셉트카를 기반

으로 한 양산차인 아이오닉 6는 복

고적인 모습과 미래적인 모습을 명

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호평했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

트(Auto Bild)’ 역시 “아이오닉 6가 

긴 휠베이스를 갖췄다는 것은 실내 

및 뒷좌석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경썼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누에고치 콘셉트라고 언급한 내용

처럼, 탑승자들은 아이오닉 6의 실

내에서 거실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

을 느낄 것”이라며 실내 공간에 대

해서도 좋은 평가를 남겼다.

한편, 아이오닉 6의 가격은 전기

차 세제 혜택 후 기준으로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5천200만원, 

롱레인지 모델 ▲익스클루시브 5천

605만원 ▲익스클루시브+(플러스) 

5천845만원 ▲프레스티지 6천135

만원 ▲E-LITE 2WD 5천260만원

이다. (※ 개별소비세 3.5% 기준) 
/이문수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6' 사전계약 첫날 3.7만대

국내 완성차 모델 역대 최다 기록 경신

광주시는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광산 일드림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은 2025년까지 지역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가전기업 위기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양성, 기업 지원, 취업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광주시 제공

현대자동차는 22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한 아이오닉 6의 첫날 계약 대수가 3만 7
천44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공


